
이시대의 신문고 시사일보

선제적 대응 광명소방, 고립된 침수차량 구조와 인명피해 막
아
저지대 침수지역 통과하다 시동이 꺼져... 폭우로 빠르게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인명피해 막아 

[시사일보=장병환 대기자] 광명소방서는 지난 2일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순찰 도

중 침수차량을 발견해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2일 9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이에 긴급비상대응을 위한 상황대책반을 운영하며 관

내 순찰 등 예방·대비 활동을 했다.

기사입력시간 : 2024/07/03 [12:05:00] 장병환 대기자

▲ 선제적 대응 광명소방, 고립된 침수차량 구조와 인명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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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고는 13시 20분경 옥길동 239-1 부근 굴다리 밑에서 폭우로 인하여 저지대가 침수된 상태였

고, 운전자는 이 길을 지나가다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운전자의 빠른 대피로 인명피해는 미발생했으나, 차량 고장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

였다. 이때 광남119안전센터에서 침수우려지역을 순찰 중 침수차량을 발견했고, 빠르게 물이 차오르

는 상황으로 자칫 인명피해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사고이기에 119구조대와 함께 신속한 구조를 시행

했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광명시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선제적으로 상황대책반과 현장대응 기동대 

운영으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졌다.”면서 “앞으로도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 

인명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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